
첫째날
습지탐험

(10시-8시)

오전 숲의 심장을 찾아라! 동백동산 습지 탐험 동백동산
시낭송과 명상 동백동산

식사 순환과 순함을 돕는 
약선음식 감자 돈까스와 산채샐러드 산에사네

오후 모래그림과 뜨개질 대화 모래사장에 그리는 가족 만다라 함덕 해안
함께 뜨는 실대화 함덕 해안

식사 순환과 순함을 돕는 
약선음식 질경이 수제비 산에사네

저녁 뜨개질 기초 강좌 산에사네
둘째날

바다탐험
(9시-5시)

오전 바다에서 만나는 숲 체험다이빙 : 
바다 속 산호와 물고기 보기 문섬/범섬

식사 섬에서 시켜먹는 중식 조미료 없는 짜장면과 만두 문섬/범섬
오후 코바늘로 뜨는 연산호 산호 이야기와 뜨개질 법환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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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생태예술탐험 - “우리는 모두 물 한 방울 속 우주다!” 프로그램 안내

 ❍ 주관 : 생태치유여행 오롯
 ❍ 프로그램명 : 제주생태예술탐험 - “우리는 모두 물 한 방울 속 우주다!”
 ❍ 기간 : 1회차 09.20(토)~09.21(일), 2회차 10.04(토)~10.05(일)
 ❍ 내용 : 2일 일정의 물 한방울 캠프
 ❍ 장소 : 선흘곶자왈 동백동산, 서귀포 문섬 또는 범섬
 ❍ 참여인원 : 회차 당 20명(청소년 10명, 보호자 10명)
 ❍ 프로그램 소개
  - 제주도의 물을 주제로 습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생태프로그램
  - 눈물, 땀, 습지에 고인 물, 바다의 깊은 물을 보고, 그 속의 생명들과 산호와의 만남을
    예술로 승화
 ❍ 프로그램 일정 

❍ 프로그램 상세 일정
첫째날 : 습지탐험 : 물의 여행
물은 어디에서 올까. 생명을 키우고 다시 순환하는 물의 여행을 체험.

[숲의 심장을 찾아라!]
▷ 동백동산 습지 탐험
선흘곶자왈의 자연해설사와 함께 먼물깍, 새로판물, 반못, 돗썩은물 등 동백동산의 습지를 탐
험하고 습지 생물을 찾는다. 우리를 포함한 뭇생명은 물로부터 시작되었고, 물 없이는 못 산



점심식사 : 약선음식 (산에사네)
약선음식 전문가인 최순남 선생님과 치유의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산에사네에서 자라는 약
초와 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감자 돈까스와 산채 샐러드 먹는다. 

저녁식사 : 약선음식 (산에사네)
약선음식 전문가인 최순남 선생님과 치유의 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 산에사네에서 자라는 약
초와 나물을 이용해서 만든 질경이 수제비를 먹는다. 

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험한다.
▷ 시낭송과 명상 : 나무가 된 물, 새가 된 물, 사람이 된 물 
히말라야의 눈 한 송이가, 아프리카 악어의 침 한 방울이,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가 마시
는 물이 모두 하나의 물이고 우주임을 느끼게 하는 시 낭송과 명상이 동백동산의 혹통에서 아
름답게 펼쳐진다.

 
[모래그림과 뜨개질 대화]
▷ 바다로 그리는 그림
함덕 해안에서 자녀와 부모님과 바다가 함께 그리는 모래와 바다 삶의 위치 만다라이다. 나뭇
가지, 대나무 등을 이용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의 지탱목이자 컴퍼스가 되어 모래사장에 만
다라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그린 그림은 결국 파도에 쓸려 사라진다.
▷ 함께 해야 뜰 수 있는 뜨개질 대화
반항하는 중학생 자녀와 방황하는 중년 부모들은 같이 협조해야만 뜰 수 있는 뜨개질 방식을 
체험한다. 참가자들은 공간에 실로 그림을 그리듯, 열린 공간을 색으로 채운다. 형형색색의 실
을 이용하고 서로의 몸을 연결하여 뜨는 뜨개질이다.

둘째날 : 바다탐험 : 우리는 모두 물에서 태어났어
겉에서 봐서는 모르는 물의 한길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모습과 아름다움을 경험.

[바다에서 만나는 숲]
▷ 스쿠버 다이빙 체험 : 산호정원 거닐기
서귀포 문섬과 범섬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곳에는 국제적으로 독특한 
연산호 군락지가 있다. 참가자들은 연산호가 키우는 바다 속 생태계를 체험다이빙을 통해 직
접 체험한다. 중학생 자녀와 부모가 짝이 되어 ‘산호정원'을 거닌다.  



점심식사 : 짜장면 시키신 분
체험다이빙이 끝나면, 참가자들은 배로 섬으로 배달 오는 조미료가 없는 짜장면과 만두를 먹는다.

[코바늘로 뜨는 연산호]
▷ 천연기념물 연산호 이야기와 산호 뜨개질
물속에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었던 천연기념물 연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참가자들은 
범섬이 보이는 법환마을의 야외 공간에서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한 길 물 속, 한 길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며 뜨개질을 한다. 산호 뜨개질은 간단한 코바늘 기법의 원칙을 배우고 응용
하여 만들다 보면 산호 모양이 나오는 작업으로 협동 작업과 개인 작업이 다 가능하다. 손을 
움직이면 마음이 열린다. 서로 모르고 있었던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것이
다.


